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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은 시험 받지 않는다” 



복습 : 반증주의자의 자세 

 과학의 논리는 증명이나 입증이 아니라 반증 

 과학의 진보는 끝없는 추측과 반증의 반복 

 과학의 정수는 무제한적인 비판정신 

 이론을 최대한 엄격하게 시험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론은 사정없이 폐기 

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 독단주의 

 반증가능성의 규범은 따를 만한가? 



토머스 쿤(1922-1996) 
대표작 《과학혁명의 구조》 (1962) 



“칼 포퍼 경은 이따금 일어날 뿐인 혁명적 시기에만 적용될 것을 가
지고 전체 과학 활동을 특징지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과학 
활동을 주의깊게 관찰해보면 과학을 다른 활동과 가장 잘 구분시켜 
주는 것은 비통상적 과학이라기보다는 칼 포퍼 경이 말하는 종류의 
시험은 발생하지도 않는 정상과학이라는 점이다. 만약에 구획 기준
이 존재한다면(반드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기준을 찾아야 할 필요
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칼 포퍼 경이 무시하고 있는 바
로 그 부분에 놓여 있을 것이다.”  

 쿤, 〈발견의 논리인가 탐구의 심리학인가〉, 18-19쪽. 



쿤의 포퍼 비판 

 첫째, 기본 공약(근본 이론/가설)은 드물게 일어나는 과학 혁명 
시기에만 포퍼식 시험을 받으며, 대부분의 과학활동은 ‘패러다임’
에 속한 채 이루어지는 보수적인 ‘정상과학’이다. 

 둘째, 포퍼가 강조하는 근본적인 과학 이론의 교체, 즉 과학혁명
은 포퍼식 시험 없이도(전에도) 일어날 수 있다. 



패러다임(paradigm) 

 원래는 문법에서 ‘어형변화표’의 의미 

 이후 연구의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과학적 성취, 즉 ‘범례’ 

 본받는 과정에서 스타일이나 전통, 즉 정상과학이 생겨남 



동사의 변화 

현재 과거 과거분사 

walk walked walked 

learn learned learned 

look 

study studied studied 

play 

like liked liked 

hope 

come came come 

become 

현재 과거 과거분사 

begin began begun 

drink 

rise rose risen 

write wrote written 

drive 

cut cut cut 

put put put 

hit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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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학 
특정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 활동 



사례 1 :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 지구는 우주의 중심 

 모든 천체는 천구에 박힌 채 영원히 등속 원운동 

 불규칙해 보이는 행성의 운동은 여러 원운동의 합성으로 설명 



 



해결해야 할 과제 : 행성의 운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여러 수학적 도구들 



사례 2 : 원소 주기율표 채우기 

 



멘델레에프의 첫 주기율표(1869) 

 



정상과학의 성격 

 패러다임은 엄청난 과학적 성공인 동시에 불완전한 성공 

 패러다임은 적법한 문제와 문제 풀이의 기준을 제공 

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의 기약을 현실화하는 ‘마무리 작업’ 

 정상과학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시험이 아니라 그 발전과 명료화 

 이러한 정상과학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의 작은 영역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패러다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
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상세히 깊이 있게 탐구
하도록 만든다.” 



정상과학의 성격 

“이런 활동은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미리 
짜여진 상당히 고정된 상자 속으로 자연
을 밀어 넣는 시도처럼 보인다. 새로운 
종류의 현상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상과
학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상자에 들어맞지 않을 현상들은 전혀 보
이지 않곤 한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론
의 창안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그들
은 보통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이
론에 너그럽지 못하다. 오히려 정상과학
적 연구는 패러다임이 이미 제공한 그러
한 현상과 이론의 명료화를 지향한다.” 



퍼즐풀이로서의 정상과학 

 



퍼즐풀이로서의 정상과학 

“정상적인 탐구 문제와 씨름할 때에 과학자는 현행 이론을 게임의 
규칙으로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과학자의 목표는 하나의 퍼즐을 푸
는 것이며, 현행 이론은 그러한 퍼즐을 정의해주는 동시에 (충분히 
탁월한 경우) 그 퍼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 물론 그러한 과업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독창적으로 제
안한 잠정적인 퍼즐 풀이를 자주 시험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험 받
는 것은 오직 과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뿐이다. 만약 그것이 시
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과학이 비난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의 능력이 비난을 받을 뿐이다. 요컨대 정상과학에서는 비록 시험이 
빈번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시험은 별난 종류에 속한다. 왜냐
하면 궁극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시험을 받는 것은 현행 이론이라
기보다는 개별 과학자이기 때문이다.” 



퍼즐풀이로서의 정상과학 

 퍼즐 = 정상과학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로서 패러다임에 의
해 제공된 해답과 규칙이 있는 문제.  

 퍼즐풀이의 실패 = 정상과학자의 능력 부족 

 

 즉, 퍼즐은 패러다임을 시험하지 않음! 



정상과학은 왜 빨리 발전하는가? 

 해답이 있는 문제에 전념하기 때문 

 “[약속들의 공고한 네트워크]는 성숙된 경지의 전문 분야 연구자
들에게 세계와 그의 과학이 둘 다 과연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규
칙을 제공하는 까닭에, 연구자는 이들 규칙과 더불어 기존의 지
식이 정의해주는 난해한 문제들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가 
있다.” 



해왕성 사례와 정상과학 

 퍼즐인가? 반례인가? 



포퍼 vs. 쿤 

쿤이 이야기하는 <정상과학자>는 독단적
인 정신으로 세뇌교육을 받은 불쌍한 사람
들이다. 그 사람들의 태도는 과학뿐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에 위협이 된다. 

포퍼의 말과는 정반대로 과학은 비
판적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요약 : 쿤의 정상과학 

 과학의 정수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의 포기에 있다.  

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시험하려 하지 않으며, 패러다임을 당연
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에 의해 정의된 퍼즐들을 풀면서 패러다
임을 발전,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상과학은 과학의 진보에서 필수불가결하다.  

 패러다임의 퍼즐과 반례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 그러나 정상과학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다면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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